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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소설의 흐름에서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관계의 변화 양상을 서정인의 ｢강｣(1968)과 최은영의 ｢고백｣(2016) 두 소설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담론의 차원에서 인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적 비중을 의미하는 ‘인물 공간’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의 연결, 방향과 강도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인물 시스템’을 분석 도구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강｣의 경우 인물 공간의 비중에서 세 명의 남성 인물은 균등한 편이지만,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나 관심의 방향이나 강도에서 대학생 김씨가 다른 남성인물들에 비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름 없이 술집의 작부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전반적으로 남성 인물들에 비해 소외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후반부에서 자신의 인물 공간의 비중과 역할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반면 ｢고백｣에서는 인물 공간의 비중보다 문제를 둘러싸고 인물들이 분담하고 있는 역할의 측면에서 균등에 대한 고려가 더 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가의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인물보다 오히려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인물이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 관계의 수평성에서 그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독자들이 텍스트 내에 자신을 이입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는 인물(주인공) 중심으로부터 문제 중심으로의 이행, 표현자 중심으로부터 수용자 중심으로의 이행이라는 소설의 성격 변화가 가로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초록
          
        

        
          This paper aims at surveying the relation between protagonist and minor characters by comparing Seo, Jeong-In’s “Gang(River)”(1968) and Choi, Eun-Young’s “Go-Baek(Confession)”(2018). In “Gang”, the proportion among three male characters seem to be equal, but from the aspect of direction and intensity in the relation one of them is superior to the others. On the contrary, in “Go-Baek” the characters have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character system is constituted by thematic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in equality among characters exerts influence on the way of reader’s response to the text, and this latest trend is thought to be connected to the transition of concern in narrative from the writer to th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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